
삼성엔지니어링, 중국 상해법인 설립

삼성엔지니어링(대표 양인모)은 중국 상해에 현지법인을 설립, 플랜트 영업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자본금 35만달러를 들여 '삼성공정자문유한공사'를 설립하고 현지영업 요원을 중심으로 15명의 직원을 채용해

플랜트 영업에 나서기로 했다. 직원은 2004년까지 30명으로 규모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상해 법인은 1995년부터 영업과 정보 수집을 위해 중국 북경에 지점형태로 운영되던 것을 플랜트 건설의 중심

거점인 상해로 옮기면서 확대 개편한 것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중국 건설시장 개방을 대비해 법인 설립을 추진했으며, 상해법인은 앞으로 중국에 진출할 삼

성그룹 관계사를 포함한 국내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위한 타당성 검토와 공장 건설 등의 업무도 대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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